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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쪽에 배치된 북한 어뢰정 3척이 남하해 한국 고속정 2척을 향해 

정면으로 고속 기동하는 등 도발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남과 북은 접근하

다가 결국 북한이 회항했는데, 이 과정에서 함상(艦上)의 북한 선원 7명이 추

락해 바다로 떨어졌다. 또한 양측이 기동전을 전개하던 중 한국 측이 북한 어

뢰정 선미에 충돌해 어뢰정에 화재가 발생했다. 교전은 9시 42분까지 14분

간 계속되었고 한국 측은 총 4,584발의 총포탄을 발사했다. 처참한 상황 속

에서 갑판 위에 있던 북한 병사들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었고,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토막 난 시신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국 측은 교전

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북한군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살아남은 북

한 함정은 많은 사상자를 태운 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모습으로 돌아갔다.98)

이 교전에서 북한 측에서는 어뢰정 1척과 경비정 1척이 침몰하고 다른 3척

의 배가 대파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99) 한국 국방부는 북한 측에서 17~30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100) 관계자 중에서는 

실제 사망자 수가 100명 이상에 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101) 한편, 한

국 측은 고속정 1척과 천안함 1척이 경미하게 손상되었으며 11명이 부상(그

중 6명이 총상)을 입었다.102)

이후 북한은 함정을 모두 귀환시켰고 NLL을 넘는 일도 중지했다. 그 사이 

적대행위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 이 지역 한국 군부대의 준비태세가 강화되었

98) 조성식, “박정성 전 해군2함대 사령관의 연평해전 비화”, ≪신동아≫, 2008년 6월호; 온

종림, “훈장 대신 좌천”, ≪뉴데일리≫, 2009년 6월 29일; 한국 국방 관계자와 저자의 인

터뷰(서울: 2011.8.26). 

99) 조성식, “박정성 전 해군2함대 사령관의 연평해전 비화”, ≪신동아≫, 2008년 6월호.

100) 한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 참조(2008년 2월 29일).

101) 한국 국방 관계자와 저자의 인터뷰(서울: 2008.5.5). 또한 당시 해군2함대 사령관 이

었던 박정성에 따르면 목격된 전사자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고 한다. ≪뉴데일리≫, 

2009년 6월 29일.

102) 조성식, “박정성 전 해군2함대 사령관의 연평해전 비화”, ≪신동아≫, 200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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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와 요코야마 사하루가 작성. 

그림 8-1 북방한계선과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고, 11시 2분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에서 정보감시태세(WATCHCON)를 3

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103) 한편, 북한은 전투기를 언제든지 발진 가능하도

록 준비태세를 취했다.104)

연평해전은 집요하게 NLL을 넘어 오던 북한 함정에 대해, 한국 측이 우수

한 기동력을 기반으로 공세를 펼쳤고, 궁지에 몰린 북한 측의 발포를 포착해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한 것이다.105)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자국 해군 

103) 한미군사위원회에는 본회의와 상설회의가 존재하며, 상설회의는 한국 합참본부의

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주한미군 사령관)로 구성된다. 국방부, 국방백서 1996- 

1997, 112쪽. 

104)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저자의 인터뷰(도쿄: 2009.2.19).

105) 윤경원 연평해전 당시 사령관, 박정성 해군 소장 인터뷰 ≪데일리안≫, 2006년 6월 19

일자. 




